
평소의 작은 습관이
우리나라의 안전을 정착시킨다.

따사로운햇살이차창을두드리는요즘. 드넓은바다와주변높은산지의울창함

을자랑하는충남보령의태성종합건설이청재차장을찾았다.

태성종합건설은설립한지3년밖에되지않은신생회사이지만이석인대표이사이

하전직원이안전제일이라는경영방침아래도급순위100위이내로급성장한업체이

다.

이업체의안전을담당하고있는이청재차장을이달의안전인으로소개한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정상에 서다.

건설업에발을들여놓은지10년이된이청재차장은어렸을적부터공사현장을지

날때면마치제집을짓는듯멈춰서눈을떼지않을만큼건설업에대한관심이남달

랐다.

대학에서건축공학을전공한그는건축과안전의겸임을시작으로안전과접하게

되었는데그당시우리나라는경제중심의급성장을이룩한때라안전에대한인식이

상당히부족했다. 더욱이대학교를갓졸업한어린나이의신입사원이었기에근로자

들의협조는더더욱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러나이청재차장은인간존중이라는이념

이좋아건설현장의안전에대해꾸준한관심과노력을기울여안전에관한한탑의자

리에올랐다고자부한다.

철두철미한 안전관리

평소의이청재차장은넉넉한웃음과따뜻한가슴을지닌그야말로충청도사나이

이다. 그러나현장에서의그는한치의오차도허락하지않는카리스마넘치는안전관

리자이다.

위험하고지저분할수밖에없다는건설현장을그는시각적으로도깨끗하고안전

하게, 완벽에가까운시설들과근로자들의100% 안전보호구착용등으로안전의사

각지대에놓여있다는중소규모의건설회사를안전에관한한대기업으로우뚝서게

하였다.

안전지시에불응할경우에는2진아웃제를적용하여현장출입자체를금지시킨다.

일시적인시공적손실은있을수있으나현장전체로볼때근로자들의안전의식함양

은물론무사고로인한득이훨씬크다고한다.

현장근로자들의안전은작업습관에서비롯된다.

태성종합건설과함께한근로자가다른현장에서도안전을생활화하여보령뿐아

니라우리나라전체에안전이정착되는것이이청재차장의작지만큰소망이다. 이런

이청재차장이보령에있기에이곳안전은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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